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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페루 푸칼파에서 
2025년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의제 발표

-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포용적 성장’을 담은 의제를 공개하고 회원국과 관련 논의 진행

- 한국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홍보하는 한편, 미국·페루 고위급 인사를 
대상으로 내년도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조 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3일(현지시간) 페루 푸칼파에서 

개최된 제30회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 대표단(수석대표: 이대희 중소기업

정책실장)을 파견하고,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제31회 APEC 중소

기업 장관회의 의제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역내 회원국 중소기업 담당 장관들이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➊ 중소기업의 비공식 

경제* 탈피와 글로벌화 촉진 방안, ➋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 ➌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개발의 3가지 주제 세션으로 나누어 

21개 회원국과 정책적 노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 정부의 공식적인 규제나 세금 체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

  중기부는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개발 세션에 참가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사례인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혁신과 소상공인의 온라인판로 진출 

지원사업, 스마트상점 보급 사업을 소개하였다.



  금년도 주제 관련 논의에 이어 2025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중소

기업 장관회의 의제와 중점과제를 발표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으며, 이대희 중소

기업정책실장은 제안배경 및 내년도 회의에서 논의할 구체적 방향을 제시해 

APEC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2025년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의제 및 중점과제>

▸(의제) MSMEs as Engine of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의 주체로서 중소기업)

▸(중점과제) ① Innovative Growth through Emerging Technologies

② Sustainable Growth through Smart Support Policies

③ Inclusive Growth through Enhanced Partnerships

  또한, 본 회의와 별도로 회원국 주요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페루 생산부 세르히오 곤살레스 게레로

(Sergio González Guerrero) 장관, 미국 상무부 다이앤 패럴(Diane Farrell) 

부차관과 면담을 통해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개최 경험과 노하우를 듣는 

한편, 내년에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국제사회 중소기업 분야 리더들과 함께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 2005년 대구 이후 20년만에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주최하는 만큼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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